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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캐롤라이나 마린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HOLINESS TO THE LORD 
THE HOUSE OF THE LORD

스베탄은 성전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어서 신이 났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스베탄은 마음이 들떴어요. 스베탄네 가족은 
아르헨티나를 떠나 미국으로 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커다란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 되었어요!
스베탄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스베탄은 새로 살게 될 집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예요. 
새집, 새 침실, 새 이웃들. 그리고 새 친구들도 만나게 
되겠죠! 스베탄은 기대가 되었어요.

새로운 집은 이제 막 완공된 성전과 가깝다고 
했어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성전과 먼 곳에서 살아서 
사진으로만 성전을 볼 수 있었어요.

스베탄은 엄마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하늘에서도 
성전이 보일까요?”

엄마는 웃음을 지으셨어요. “아닐걸. 하지만 머지 
않아 직접 보게 될 거야.”

스베탄도 방긋 웃었어요. 엄마 아빠는 아직 성전이 
개방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곧 일반 
공개가 있을 예정이래요. 일반 공개는 헌납을 앞둔 
새로운 성전 안에 들어가 내부를 구경하는 행사를 
말해요. 스베탄 가족도 일반 공개에 참석할 거예요! 
스베탄은 당장이라도 성전에 들어가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 뒤, 스베탄네 가족은 새집에 도착했어요.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스베탄은 이삿짐을 풀고 
집 정리를 도왔어요.

일반 공개 전날,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전은 주님의 집이란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경건하게 행동해야 해. 그게 

무슨 뜻인지 아니?”
“성신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조용히 말하는 

거요?” 스베탄이 말했어요.
“맞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있으면 많은 

걸 배울 수 있단다.”
스베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베탄은 성전에서 

성신을 느낄 수 있게 경건해지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스베탄은 일찍 일어나 안식일 복장을 

갖춰 입었어요. 곧 출발할 시간이 되었어요.
스베탄네 가족은 성전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안내자들의 도움을 받아 신발 위에 비닐 덧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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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베탄은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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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었어요.
“엄마, 왜 제 발에 이 작은 덧신을 씌우는 

거예요?” 스베탄이 물었어요.
“이 성전 내부는 모두 새로 마련되어 깨끗한 

곳이라서 그래. 우리는 성전을 깨끗이 유지해야 
해.”

어떤 여성분이 가족들을 반겨 주셨어요. 

그분은 성전 문에 쓰인 글귀를 읽어 주셨어요. 
“주님께 거룩함—주님의 집.”

스베탄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성전은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마 천국에 있다면 이런 기분이겠죠? 

“보세요!” 스베탄이 속삭였어요. 스베탄은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예수님이 
있어요!”

성전 안을 모두 둘러본 뒤에 스베탄은 
행복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나중에 커서도 다시 성전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


